
시나리오 2: 수희—주님이 요청하신 일을 내가 맡기에 충분
할까? (요한복음 6:5~14)
신약전서 세미나리 교재

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무리가 나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,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먹일 충분한 음식이 없음을 걱정했다. 

요한복음 6장 5~14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다음 원리에 대한 증거를 찾아 표시한다. 우리가 가진 

모든 것을 구주께 드릴 때, 그분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크게 키워 주실 수 있다.

•	 이 구절에서 이러한 원리를 뒷받침하는 어떤 내용을 찾아냈는가?

•	 제자들이나 그 아이는 자신들이 가진, 필요한 것에 비해 너무 적은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떻
게 느꼈을 것 같은가?

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인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.

여러분 앞에 놓인 일을 하기에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? 저는 있습니다. 그러나 

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노력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고, 그러면 주님께서 그 노력을 크게 키워 주실 것입니다. 여러분이 하나

님의 은혜에 의지한다면, 비록 여러분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점을 안고 있을지라도 그분께 충분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.  

(미셸 디 크레이그, “신성한 불만족”, 『리아호나』, 2018년 11월호, 54쪽)

•	 “우리가 가진 것을 그리스도께 드릴”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?

•	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5,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에서, 자신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
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을 배웠는가?

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눌 준비를 하면서, 여러분의 삶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구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려는 누군가의 노
력을 배가시켜 주시는 것을 목격했던 예들을 생각해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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